배달앱 업체들도 ‘친환경 캠페인’…‘1회용품 줄이기’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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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들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에 나섰다. ‘배달음식’이 1회용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업체들의 1회용품 줄이기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모습이다.
‘배달의민족’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 정보를 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 실천 교육 프로그램 ‘그린클래스’를 오는 7월 7~8일 이틀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린클래스의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그린클래스’는 환경부와 국제 자연보전기관 WWF(세계자연기금)가 참여해 외식업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정책 및 트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빨대, 종이컵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및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며, WWF는 지속가능한 외식업계의 글로벌 동향과 소비자 트렌드를 소개한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 사례와 방법도 공유한다. 22년차 ‘쓰레기 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3R’ (Reduce, Reuse, Recycle :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의 방법을 통해 가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식당운영 팁을 전수한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로 유명한 ‘얼스어스’, 버려지는 못난이 야채들로 음식을 만드는 ‘소일’, 에코백 반납 시스템을 적용한 ‘마마플레이트’ 등 실제 그린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그린클래스는 6월 3일~7월 4일 배민사장님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전기 자전거(1명)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2명), ‘가게에서 실천할 수 있는 3R 포스터’ 및 친환경 비누(1000명)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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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요기 그리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기 그리너 캠페인’은 요기요 임직원들을 비롯해 고객, 레스토랑 파트너 등의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기획이다.
요기요는 레스토랑 파트너들의 친환경 실천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매장 운영을 위한 방법부터 친환경 배달용기, 환경 정책 등까지 친환경 콘텐츠들을 요기요 사장님 포털을 통해 레스토랑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요기요는 또 친환경을 위한 별도 다회용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현재 서비스 중인 강남구에서 지역을 확대해 서울 자치구 내 권역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요기요 최종민 ESG 팀장은 “작은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일상이 되고 완전한 친환경 문화로 정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의 날을 맞아 전개하는 ‘요기 그리너’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고, 환경에 대한 의미와 활동들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요기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age1.png




image2.png




